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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Gabriela Ruiz와 Leonardo Palhares 변호사는 Law.com International과의 대담에서
2020년 유행병 사태의 정점에 상파울루 사무실을 발족하고 확장하기로 한 코브레 & 김의 결정은 충분한 가
치를 발휘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두 변호사는 이 지역에서 저희 로펌의 사업이 번창한 점, 소송 발생시 브라
질 대기업과 개인을 전 세계적으로 변호할 기반 마련, 그리고 현장의 포르투갈어 사용 팀을 장점으로 꼽았습
니다.
Ruiz 변호사는 2020년 8월 상파울루 사무실로 이전하기로 한 결정은 위험도 따랐지만 결국 그만한 성과가
따랐다고 합니다. “직접 나와서 대면 만남을 가지는 분들과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었”다고 설명합니다. 2020
년 11월 합류한 중남미 지역 상무이사인 Palhares 변호사는 브라질 사업이 이제는 본궤도에 올랐다고 말합
니다. “기회를 실제 위임으로 전환하는 사건 수가 매년 두 배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전 세계 사
업과 교역에 깊이 관여되면서 소송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브라질 팀의 사건 업무의 약 절반 정도는 미국
등의 관할에 수요를 둔 중남미 고객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코브레 & 김이 브라질 현지에 인력을 투입한 이유는 “이미 존재하는 수요 충족을 위해”서라고 설명하였습니
다. 브라질에서 기존에 활동하는 국제 로펌은 소송보다는 기업 법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Palhares
변호사가 지적하듯 이들 로펌은 또한 소송 발생시 종종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므로 포르투갈어에 능통한 팀
을 현지에 투입한 코브레 & 김에게 기회가 돌아옵니다. 국제적인 활동이 가능한 코브레 & 김의 장점은 시간
이 오래 걸리는 중남미 소송의 한계 극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Ruiz 변호사는 최근 한 브라질 고객을 조력하
여 브라질 법조체계 내에서 일반적으로 10년이 걸리는 금액 회수 건을 미국에서 1년 내에 마무리한 예를 들
었습니다. 
전체 소개는 여기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구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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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 이전 사건의 결과가 이후 사건에서의 비슷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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